
1학년 2학기 1단원 기분을 말해요

81 흉내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일.
코를 잡고 코끼리 흉내를 냈다.

82 둥실둥실
물체가 공중에 떠서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다.

83 깔깔 높은 목소리로 못 참을 듯이 웃는 소리. 아이가 깔깔 웃었다.

84 활짝 꽃잎 등이 한껏 핀 모양.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85 울긋불긋 여러 가지 색깔들이 뒤섞여 있는 모양.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86 쌩쌩
사람이나 물체가 바람을 일으킬 만큼 잇따

라 빠르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87 떨리다 몹시 추워지거나 두려워지다. 감기로 몸이 으슬으슬 떨리다.

88 버럭버럭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모양.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다.

89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모양.
소곤소곤 속삭이다.

90 감쪽같이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게.
사과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1학년 2학기 2단원 낱말을 정확하게 읽어요

91 동아줄 굵고 튼튼하게 꼰 줄.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

어요.

92 쌍받침 같은 자음자가 겹쳐서 된 받침. ‘안경닦이’의 받침 ‘ㄲ’은 쌍받침이다.

93 겹받침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받침.
‘많다’의 받침 ‘ㄶ’은 겹받침이다.

94 가엾다 마음이 아플 만큼 안되고 슬프다. 아픈 동생이 가엾다.

95 하마터면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 하마터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

96 탈출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옴. 위험한 상황에서 간신히 탈출하였다.

97 무시무시 몹시 무서운 느낌. 악어의 이빨은 무시무시하다.

98 건널목 길을 건널 수 있게 정해진 곳. 손을 들고 건널목을 건넜다.

99 요원 어떤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 안전 요원이 길을 안내했다.

100 귀가 집으로 돌아감. 나는 매일 친구와 함께 귀가한다.



1학년 2학기 3단원 그림일기를 써요

101 또박또박 말이나 글씨가 또렷한 모양. 또박또박 이야기하다.

102 탐험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

보고 조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내 꿈은 탐험가이다.

103 딴짓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과는 전혀 관계

없는 행동을 함.
딴짓을 하다가 책상에 물을 쏟았다.

104 방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막아 해를 끼침. 극장에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돼.

105 과수원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는 밭. 과수원을 하시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

106 댁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말. 큰아버지 댁에 가서 사촌 오빠와 놀았다.

107 익다
열매나 곡식 알맹이가 충분히 커지고 맛이 

나다.
감이 빨갛게 잘 익다.

108 따다 붙어 있는 것을 잡아떼다. 밭에서 수박을 따다.

109 그림일기
겪은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일기.
오늘 겪은 일을 그림일기로 썼다.

110 식단
일정한 기간 동안 먹을 음식의 종류와 순서

를 짜 놓은 표.
식단을 짜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1학년 2학기 4단원 감동을 나누어요

111 주인공
연극, 영화, 소설 등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
이야기 속 주인공은 모험을 떠났다.

112 절레절레 머리를 좌우로 자꾸 흔드는 모양.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113 질끈 바짝 힘을 주어 사이를 눌러 붙이는 모양. 나는 쓴 약을 먹느라 눈을 질끈 감았다.

114 골고루
여럿이 다 차이가 없이 엇비슷하거나 

같게. 고루고루.
주원이는 반찬을 골고루 잘 먹는구나.

115 으쓱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모양.
내가 심은 씨앗에 싹이 터서 어깨가 으쓱했

다.

116 맷돌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드는 데 쓰는, 돌로 

만든 기구.
맷돌로 곡식을 갈아요.

117 신기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움직이는 장난감이 신기하다.

118 고약한 마음씨나 행동이 아주 못되다. 도둑이 고약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119 서두르다 어떤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약속에 늦지 않게 출발을 서두르다.

120 기우뚱 물체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모양. 높은 파도에 배가 기우뚱거렸다.



1학년 2학기 5단원 생각을 키워요

121 획
글씨나 그림에서, 붓 등으로 한 번 그은 줄

이나 점.
‘ㄱ’에서 한 획을 더 그으면 ‘ㅋ’이 됩니다.

122 방향 무엇이 나아가거나 향하는 쪽.
우리는 게임을 하려고 같은 방향을 보고 앉

았다.

123 한글
우리말을 적기 위해 세종 대왕이 만든 우리

나라의 글자.
‘ㅋ’은 한글의 자음자이다.

124 스크롤
컴퓨터 화면을 아래, 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스크롤 안 해. 한 장 한 장 넘기면 돼.

125 메일 전자 우편. 메일 보낼 수 있어?

126 와이파이
가까운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해요.

127 별명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

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
한울이의 별명은 태권 소년입니다.

128 충전 전지에 전기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것. 휴대 전화를 충전했다.

129 흠뻑 넘치도록 아주 넉넉하게. 지우는 종이접기에 흠뻑 빠졌다.

130 기특하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기하여 귀

엽다.
선생님께 기특하다고 칭찬을 받았다.



1학년 2학기 6단원 문장을 읽고 써요

131 미리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서 미리 우비를 입었

다.

132 발명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

하여 만들어 냄.
전구의 발명.

133 발견
이제까지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

지지 않은 것을 찾아냄.
돋보기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134 별자리
밤하늘에 어떤 형상을 이루는 듯이 보이

는, 같이 모여 있는 별의 무리.
밤에 별자리를 보았다.

135 낫
곡식, 나무, 풀 등을 베는 데 쓰는 ‘ㄱ’자 

모양의 농기구.
낫으로 풀을 베다.

136 낯 눈, 코, 입 등이 있는 얼굴. 낯을 깨끗이 씻었다.

137 대피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함. 불이 나면 대피해야 한다.

138 신고
국민이 국가 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해야 한다.

139 출동
군인, 경찰, 소방대원 등이 일이 생긴 곳으

로 가는 것.
사고가 난 곳으로 구급대가 출동하였다.

140 올 실이나 줄의 가닥. 머리카락 한 올이 쏘옥.



1학년 2학기 7단원 무엇이 중요할까요

141 설명서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등을 설명한 글. 설명서를 보며 우주선을 조립했다.

142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에 딸린, 바위로 이루어진 

조그만 섬.
독도는 우리 땅.

143 등대
밤에 배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섬이나 바닷가에 세워 불을 켜 

비추는 높은 건물.

동도에는 등대와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

든 시설이 있습니다.

144 숙소
집을 떠난 사람이 밖에서 머물러 지내는 

곳.
서도에는 주민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145 보존 잘 보호하고 지켜서 남김. 민속촌에는 옛 물건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146 스며들다 속으로 흘러서 들어가다. 물이 땅에 스며들다.

147 빨판
다른 동물이나 물체에 달라붙기 위한 

기관.

문어는 빨판을 이용해 어디에나 잘 달라붙

습니다.

148 본뜨다
이미 있는 대상을 바탕으로 그대로 흉내 

내어 만들다.
도꼬마리 열매를 본뜨다.

149 갈고리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진 물건. 흔히 쇠로 

만들어 물건을 걸고 끌어당기는 데 쓴다.

도꼬마리 열매에는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어요.

150 철석같이
마음이나 의지, 약속 등이 매우 굳고 단단

하게.
엄마한테 철석같이 약속했다.



1학년 2학기 8단원 느끼고 표현해요

151 덩달아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준서가 상을 받자 나도 덩달아 신났다.

152 허전하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한 느낌이 

있다.
비어 있는 방을 보니 허전하다.

153 밤새도록 밤이 지나 날이 밝아 오도록. 밤새도록 열이 나서 잠을 잘 수 없었다.

154 착각 어떤 것을 실제와 다르게 알거나 생각함.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착각해서 늦잠을 잤

다.

155 효과 어떤 일을 하여서 생기는 좋은 결과.
화단에 꽃을 심으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

리지 않는 효과가 있다.

156 끝내주다 아주 마음에 들다. 국수 맛이 끝내주다.

157 판결
옳고 그름이나 착하고 나쁨을 판단하여 

결정함.

원님에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습니

다.

158 깨부수다 단단한 것을 쳐서 조각이 나게 하다. 단단한 바위를 깨부수다.

159 잔소리
귀찮게 늘어놓는 불평. 또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말.
엄마는 왜 아침부터 잔소리야!

160 우연히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